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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의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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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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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한해 불교계는 적지 않은 변

화를 앞두고 있다. 올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전국지방

선거에 이어, 장자종단 조계종 총무원장·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변화를 예고한다. 지난해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사건

으로 적잖은 상처를 받았던 불교계가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도 마련될 예정이다. 각 종단과 불교계 신행단체 등

이 전환점을 맞아 지난 역사를 딛고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

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임인년 한해, 주목할만한 

불교계 이슈들을 #선거, #비전, #변화 세 가지 키워드로 추

렸다. 〈편집자주〉

선거 2022년은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3월 9일 우리나라

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고,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등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

거와 지방선거는 불교계로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신축년 

막바지 그간의 발생한 종교편향·불교왜곡 사안에 따른 불

교계 규탄여론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존·전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눈 밝은 지도자를 

가려내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대국민 선거 이후에는 곧이어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

종의 변화를 이끌 선거 국면이 시작된다. 조계종 제37대 총무

원장 선거가 9월 1일 진행되며 10월 13일에는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조계종 일부 교구본사의 주지선거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前주지 덕관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제10교구본사 은해

사 주지 선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제11교구본사 

불국사(10월 임기만료), 제2교구본사 용주사(8월 임기만료), 

제8교구본사 직지사(2023년 1월 임기만료)도 새 주지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오랜 혼란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도 

종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제20대 총무원장

을 새롭게 선출한다. 새 총무원장 체제로의 안착은 그동안 추

락한 법화종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발전 동력을 회복하기 위

한 대대적인 변화를 일구는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다.

비전 임인년은 불교계 각 종단과 신행·포교·사회단

체들이 전환점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조계종은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는다. 조계종은 통

합종단 출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종단 역

사와 정체성을 되짚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일구는 토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올 4월경 예정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대회, 기록물 제작 예산 등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진각종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올

해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20주년을 맞아, 종조 탄생지인 울

릉도 금강원의 성역화 등 종조 선양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방

침이다. 특히 코로나로 2년간 열리지 못한 회당문화축제를 

종조탄생 120주년에 맞춰, 6월 창교절 무렵 울릉도에서 봉행

할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3면에 계속〉

이토록 삶과 죽음을 시시각각 목도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가. 눈앞에 보이

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온 과보일까. 포

탄이 쏟아지는 전장보다도 위태로운 오

늘, 그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품는다. 새해를 맞았기 때

문이다. 2022년 임인년, 유무정의 만상

이 새로운 궤적을 시작한다. 국보로 거

듭난 정암사 수마노탑 위로 어제의 별

들은 지나갔다. 별들이 어둠을 지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급한 이 시대를 

건너가야 한다. 새로운 궤적을 시작해

야 한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2020년 6월 25일 보

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22호로 승격 

지정됐다. 

사진정보 / Canon EOS 5D Mark Ⅳ, Lens 

24mm, F 5.6 S 30초×160cut(1시간 30분 

노출·Photoshop CS6)

 정선 정암사=박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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